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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내용                             

                                     

카린 CARIN 에서는 오는 5 월 5 일부터 7 월 2 일까지 강목 작가 개인전 <Mokstory>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작가만의 언어로 

담아낸 30 여 점을 선보인다.  

 강목 작가는 오늘의 초상을 표현한 투데이 시리즈 today 와 작가를 닮은 동글동글한 얼굴이 겹쳐 

있는 동그리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관계 속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투데이와 동그리 시리즈가 한 편의 서사시처럼 함께 등장한다.   

잊고 있었던 순간을 포착하고 변해가는 감정의 상태와 표정에 작가 특유의 유머와 밝음을 담아 

담담히 일기 쓰듯 표현해 냈다. 작품에 등장하는 동그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혼이나 

에너지를 표현한 것으로 가운데에서 밖으로 여행을 떠나가듯 힘차게 걸음을 내딛고 있다. 

캔버스의 중앙은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 외부로 벗어날수록 꿈이나 이상향의 

모티브가 등장한다. 캔버스 속에서 현실과 이상을 오가는 에너지의 발산을 보여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꿈꾸는 그만의 세계를 그려간다.  

작가는 아크릴, 색연필, 파스텔, 연필, 팬, 작업실의 먼지, 목탄, 스프레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특유의 재미있는 드로잉을 선보이고, 작업실에 있는 연탄재와 흙을 물감에 섞어 질감이 

느껴지는 마티에르를 주었다. 

 

Outing, 112.1 x 162.2cm, Mixedmedia on canvas, 2023                 Swimming, 112.1 x 162.2cm, Mixedmedia on canva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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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 시리즈에서 동그리는 작가 자신이자 하나의 SYMBOL 로 역할 한다. 동그라미는 작가가 

설정한 최소기본단위로, 이들이 겹쳐지는 교집합 속에서 서로 바라보는 눈의 방향은 주고받는 

사랑의 방향이다.  다양한 관계 속 사랑을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 전시는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췄다.    

작품 [엄마를 품은 아이], [아빠를 닮은 아이]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의 잔상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끝없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의문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을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유전적, 정서적 영향을 나누며 부모와 자식은 완전한 

관계로 성장한다. 작품에는 아이 얼굴에 엄마의 옆모습이 담겨있다. 생명을 나누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 항상 천진한 모습을 갈구하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엄마를 품은 아이, 80.3 x 116.8cm ,Mixedmedia on canvas ,2023 

 

우측 [Mom and Dad]에서는 가족의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초상 시리즈의 등장과 타이포그래피가 

인상적이다. 여러 명의 얼굴이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여러 방향을 응시한 채 한 화면에 섞여 있다.  

엄마는 그의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그의 엄마는  

그의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작가는 이렇듯 삶 속에 영원이 이어지는  

가족의 의미와 존재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목스토리 전시를 통해 나만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Mom and Dad, 116.8 x 91cm (50), Mixedmedia on canvas,2023 



<5 월 5 일 라이브 드로잉> 

 

 

 

 

 

 

 

 

 

 

 

<전시장 전경> 

 

<강목 이력> 

Solo 

2023  <Mokstory>, CARIN, Busan, Korea 

2022  <TODAY>, Q gallery, Tokyo, Japan 

        <Balance Rolling>, CARIN, Busan, Korea 

        <BALANC>, GGTI, Jeju, Korea 

2021  <Crowd Portrait>, gallery collectors, Jinju,  Korea 

2019  <Cheapy peers>, gallery middleman, Busan,  Korea 

2018  <Haeundae bull>, CARIN, Busan, Korea 

2017  <Make-up series>, gallery middleman, Busan,  Korea 

2014  <The dog-Basic instinct>, space um, Busan,  Korea 


